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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기업 관게

자들이 26일 포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포항시 제공

바이오·IT·신소재분야 8개 회사가 경북 포항경제

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공장을 설립

한다.

포항시는 26일 시청내 대회의실에서 바이오·IT·

첨단 신소재 분야 8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

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에이엔폴리

(대표 노상철),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 바이

오컴(대표 류봉열)은 포스텍에서 연구소기업이

나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다.

이너센서(대표 강문식), 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 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는 포항테크노파크

에서 성장했고 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는 포항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다. 8개 기업은 2024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지구 3만6천848㎡ 땅에 451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7개사가 포항에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들 기업

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함에 따라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으

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으로

써 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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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업 투자유치 ‘순항’
포항시, 바이오 IT 첨단신소재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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